
• 2026 년 6 월 속회:   믿음과 기도의 중요성   

 

1. 환영과 인사: 속장  

 

2. 찬송: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새 545/통 344) 

 

3. 시작 기도: 속원 중 

 

4. 감사의 고백과 나눔: 속원들이 돌아가면서 지난 한달 동안 하나님께, 가족과 성도들에게 감사한 

내용을 나눕니다.  

 

5. 성경읽기: 마가복음 9:14-29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율법학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서는 몹시 놀라, 달려와서 인사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러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다. 귀신이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 아버지는 큰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 나갔다. 

아이는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6. 본문의 내용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내려온 예수님과 세 제자를 맞이한 것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 쩔쩔매는 남은 제자들과 그들을 비웃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는 특별한 영적 체험 

이후 우리가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세상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며,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아버지는 처음에 "하실 수 있으면"이라는 조건부 도움을 구했으나, 예수님은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꾸짖으시며 문제 핵심이 ‘능력의 부족’이 아닌 '믿음의 부재'에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이에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친 고백은, 

온전한 믿음도 내 의지가 아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은혜의 영역임을 일깨워 줍니다. 

아이를 고친 후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고 대답하십니다. 제자들이 과거 경험이나 

자기 능력을 의지했던 교만, 긴장감을 잃어버린 영적 방심을 책망하시면서, 사역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영적 원리를 가르치십니다. 

 

7. 나눔 

아이의 아버지는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며 자신의 실수와 한계를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현재 나의 삶에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다 실패하고 주님 앞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정직하게 내어놓아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요? 

과거의 영적 체험에만 갇혀 있지 않은 지, 혹은 내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다가 무력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 지 돌아보며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야 할 부분은 없는지 나눠 보세요. 

8. 합심기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기도한 후에 속장이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 

 

9. 주기도문: 다같이                                                                                          


